
Propylene, 한국 운송비도 부담하라!
FOB Korea 6 10- 620달러로 40달러 상승 … 유럽가격은 보합세 형성

Propylene 가격은 1월24일 FOB Korea 톤당 610-620달러로 40달러 급등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구매가 줄을 이으면서 한국수요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PP 가격이 CFR China 톤당

750달러로 30달러 상승하면서 급등했다.

이에 따라 2월 하순 거래물량 1500톤이 FOB Korea 600달러에 거래됐으며, 3월 거래물량 1500톤은 610달러

까지 상승했고 일부에서는 615달러에 거래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한국에서는 2월 하순 거래물량 1500톤이 추가로 나와 있으나 FOB 650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거래가 성사되

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프로필렌 생산기업들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구매자들이 운송 코스트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매선들은 운송비를 부담하면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CFR 620달러에 오퍼됐으나 수요선들은 600달러 또는 그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고, 동남아에서는 2월말 또는 3월초 거래물량이 CFR 620달러에 오퍼됐으나 수요자들은

625달러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나프타 가격이 C&F Japan 톤당 302달러로 강세를 지속해 당분간은 500달러가 넘

는 초강세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유럽의 프로필렌 가격은 Polymer 그레이드가 CIF NWE 톤당 504-525유로, Chemical 그레이드는

505-525유로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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